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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황

ㅇ ’00년 이후 시설원예 재배면적 32%, 생산량은 22%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

세임.

ㅇ 생산액은 ’15년 5조 2천억원 규모로 ’00년 대비 78% 증가

ㅇ ’00년 대비 ’15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16%, 단위면적당 생산액은 263% 증가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5

재배면적(ha) 39,994 90,627 78,469 66,382 61,330

생산량(천톤) 1,017 3,247 3,219 2,741 2,558

단위면적당생산량(kg/m2) 2.5 3.6 4.1 4.1 4.2

생산액(억원) 6,401 29,400 35,550 45,700 52,244

단위면적당생산액(천원/m2) 1.6 3.2 4.5 6.9 8.5

<국내 시설원예 생산현황>



네덜란드/국내 생산성 비교

(국내 상위농가/하위농가 소득비)

(자료:2016농축산물소측자료집, 농진청)



수출현황

ㅇ 시설원예 수출액은 ’05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나, ’12년 이후 화훼류의 수출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ㅇ ’15년 수출액 266백만달러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5% 수준

<국내 시설원예 수출현황>(단위:천불)

<출처 : 2017,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현황 및 추진 방향, 농정원>



시설현황

ㅇ 원예시설 면적은 ’00년까지는 매년 1,603ha씩 증가하다가 이후 증가속도는 매년

210ha 씩 증가하여 ’17년 54,632ha 규모로 안정적임

ㅇ 사용연수가 15년 이상된 시설이 95.5%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ㅇ 전체 시설면적중 단동비닐하우스 84.4%, 연동비닐하우스 14.4% 임

- 단동비닐하우스 면적비는 증가, 연동비닐하우스 면적비는 감소

-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면적비는 약 42%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원예시설 현황> <유형별 원예시설 현황>

95.5% 15년이상된 노후시설
1,603ha/yr

210ha/yr



시설원예 산업체 현황

ㅇ 온실 시공 가능 업체 현황

- (대한전문건설협회) ’01(1,771) → ’19(7,126) : 매년 281업체 증가

- (농업시설협회) ’19(334)

- 2003년 건축법 개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도 온실시공 가능

ㅇ 시공능력 평가 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농업시설협회 동시 수행

- 시공능력 평가기준 상이 : 기술자보유(관련 기능사, 기사), 고객서비스, 신인도 등

평가항목이 서로 다름

ㅇ 상위 10개사의 ’18년 평균매출 94.4억, 경기지역 20개사(샘플링) ’18년 평균매출

10억원(2019,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미발표자료)



시설원예(스마트팜) 관련 단체

ㅇ 관련 학회 협력 강화

- 농공학회(농업시설분과), 원예학회(시설원예분과), 농업기계학회(생물생산시설 및

환경공학분과),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등

ㅇ 관련 단체 통합

- 한국농업시설협회, 시설협의회(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산하), 농식품ICT융복합산

업협회, 스마트팜(수출)협회, 농자재산업협회,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 등



해외 산학연 사례(네덜란드)

<출처 : 2017,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산학연 사례(일본)

<출처 : 2017,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1. 비닐하우스 철골재 등은 국산화 되었으나, 
유리온실 및 양액관리 등 첨단시설, 스마트
팜 환경제어장치는 외산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유리온실 55%(벤로형)
: 환경제어장치 85%가 외국산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 진단

1) 낮은 생산성

1. 과채류 기준 네덜란드 0.13~0.44 수준
2. 15년이상 노후 시설 95.5%
3. 비닐하우스가 전체 시설의 98.9%

: 단동 84.5%, 연동 14.4%
* 생산성 향상 제약, 관련 산업의 생태계
약화, 자연재해 등에 취약

2) 높은 경영비

1.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30% 이상
: 유류난방에 편중(가온면적 88%)되어
국제유가 상승에 취약

2. 일부 과채류, 화훼류의 종자·종묘비 과다
: (천원/10a) 파프리카 1,919(7.6%)
딸기(2,077(20.1%), 토마토(1,276(8.8%)

3) 시설의 표준화·규격화 미흡

1. 온실의 구조설계기준은 보급한 바 있으나, 
기초, 환경설계기준은 부재

2. 구조설계기준과 표준설계도를 과거 농촌진
흥청, 농어촌공사 등에서 보급한 바 있으나, 
적용대상과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매우 한정적임. 

3. 시설의 표준화 미흡으로 시설자재의 규격
화도 동시에 미흡한 상황임

4) 시설자재·설비의 낮은 국산화율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 진단



시설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산학연관연계를통한지속적인네트워크구성필요
관련학회의전문성강화및활동영역확대

<출처 : 2017,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현황 및 추진 방향, 농정원>



제언

1. 시설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 관련 단체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중복성 등을 고려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함

- 일본 스마트농업 워킹그룹 벤치마킹 필요

- 국내 관련 산학관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활

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비

- 시설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구체적 세부실행계획 수립

- 국내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온실구조설계기준 및 농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방안 모색 및 실행

- 시설원예산업관련법, 스마트농업관련법 제정 논의 필요



제언

3. 시설원예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성

- 시설원예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 필요

-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

할 수 있는 일원된 창구 필요

- 관련 농자재의 시험, 인증 기준 등의 제정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감사합니다.


